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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,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재향군인재향군인재향군인재향군인, 과거과거과거과거 전쟁포로전쟁포로전쟁포로전쟁포로,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미국미국미국미국 전쟁포로전쟁포로전쟁포로전쟁포로/실종자실종자실종자실종자 군가족에게군가족에게군가족에게군가족에게 경의를경의를경의를경의를 

표하다표하다표하다표하다 

 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POW/MIA 공로 인정의 날(Recognition Day)을 맞이하여 한 때 

전쟁포로(POW)였던 미군과 전투 중 행방불명된 군인(MIA) 그리고 그 가족들의 희생과 노고를 

기리기 위해 잠시 묵념하였습니다. 오늘은 전쟁 시 포로가 되었거나 돌아오지 못한 용감한 육군과 

해군, 공군과 해병대를 기리는 날입니다.  

 

“오늘 우리는 전쟁 시 포로가 되었거나 돌아오지 못한 용감한 군인들을 기리며 그분들을 

추억하고자 합니다”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. “1차 대전 중 142,000명의 미국인들이 

잡혀서 POW로 억류되었습니다. 이 분들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용맹함을 몸소 

보여주었습니다.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아직도 행방불명 중인 뉴욕 출신의 105명의 군요원들과 

1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지금도 행방불명 중인 용감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결코 

잊어서는 안 됩니다. 이들의 행방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

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의 모든 영웅적인 군인들께 감사 드립니다.” 

 

모든 미국인들은 전장터로 나가서 결코 돌아오지 못한 이 훌륭한 애국주의자들을 예로써 기리고 

그 공로를 인정하며 이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겪고 있을 고통과 슬픔을 되돌아볼 의무가 

있습니다. 뉴욕은 미군으로 복무 시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모든 미국인들을 기리는 이 연례 

기념행사에 참가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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